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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중학교 2학

년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Heckman 

Selection model 추정법을 통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자료 1차 년도이며 총 사례 수는 3449명(범죄소년 680명)이다. 

중학생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강할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보정한 교정항인 (lambda)계수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투입한 뒤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적 성역할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

력경험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고 재비행의 방지를 위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실천적 접근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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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

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정적 감정 혹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기는 아동기, 성인기, 노인기 등 인간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

다. 이 시기는 다양한 발달 과업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며, 또한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중 대표적인 행위

가 비행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혹은 범죄행위는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점차 저 연령화,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이은주, 2000).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유형

의 비행을 경험하지만 이 중 법적인 처벌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성인범죄

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는 점에서 개입의 여지가 크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

년의 경우 반복적인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청소년의 이러한 범죄행위은 심각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요인 연구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그 중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징이 비행행동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성향이 이 시기의 비행 및 범법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김헌수․김현실, 2004). 실제로, 

Loeber와 Stouthamer-Loeber(1987)나 국내 학자들은 공격성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 

비행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박현선․김유경(1997)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청소년의 비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학교 부적응 그리고 우울 등의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Hudley &　Graham, 1993; Loeber & Hay, 1997), 

공격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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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 범법 행위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격성 또

는 공격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이나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

는 일이다. 공격성은 청소년의 일탈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Dryfoos, 

1989)이며, 공격적 행동과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간의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격성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환경 등의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공격성 관련 변인을 개인 

차원, 가족차원, 학교 및 주위 환경차원으로 구분하여 일반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관련 요인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 그것이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 또는 행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을 예

방하고 감소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 특히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

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계 안에서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실천적 접근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집단에 비해 비행의 정도

와 강도가 높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더불

어 국내 비행 청소년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비행청소년과 공격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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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사회구성원인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과도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

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동기의 성향과 독립적인 성인기의 심리적 성향을 동시

에 내재한다는 점에서 아동도 성인도 아닌 양 집단 사이의 주변인으로서의 특성을 갖

는다(양석호, 1991). 청소년기를 ‘제 2의 탄생기’라고 일컫는 것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김태순․강차연, 2008).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생물학적

인 삶에서 정신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 시기에 청소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인간생애주기에 있어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과도기적인 삶 안에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사

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배워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 정립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좌절, 초조, 불안, 고민, 반항 등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비정상적

이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김희태, 1990; 임영식․한상철, 2004).

즉,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릴 정도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여러 가

지 개인적․심리적․사회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

며 이것들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민정․도현심, 

2001). Berg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1/3정도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에 비해 극단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며 불안

함에 대한 자각수준 역시 이시기에 최고치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서

적 성향들은 청소년이 가진 환경에 대한 약한 통제력과 또래 집단에 대한 민감성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

소년기에 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좌절, 초조, 불안 등의 역기능적 감정들은 일

부 청소년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희태, 1990). 

그러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일탈 모두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신에 대

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문제 행

동이 바로 청소년 비행이다(김현자․김갑숙, 2008). 청소년 비행의 개념은 단순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격붕괴 또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함종한, 1980),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란 “법률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위험이 예측되는 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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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가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상습적 타

락, 성적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

련의 모든 행위를 하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이은진, 2005).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은 정서적인 감정상태가 상당히 억압되어 있으며, 현실과 이

상의 괴리로 인해 좌절, 분노, 소외감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최규련, 1996). 또한 불

안과 방어적 경향을 보이며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자기통제가 잘 되지 않아(김향초, 

1998),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

이 있다(박인숙, 2004). 또한 자신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소극적이고 자아의 통합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아통제력과 인내력이 부족하여 사회 환경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흔히 강한 정서적 반응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홍봉선․남미애, 2000; 

398).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은 범죄와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동, 범죄, 비행, 폭력 등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성향으로 작용한다(Olweus, 1979; 윤

완기, 1994).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하며(장신재․양

혜원, 2007) 외부적인 공격행동과 더불어 이러한 공격적 행동을 야기하는 분노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Orpinas & Frankowski, 2001).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

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심희옥, 2007). Crick과 Grotpeter(1995)에 따르

면 외현적 공격성이란 “남을 때리거나 미는 행동과 같이 신체적이며 남을 때려눕히겠

다는 위협 같은 언어적인 공격”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관

계에 초점을 두어 어느 집단에서 한 아동을 고의로 빼 버린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

린다거나 해서 우정과 감정을 해치려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

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Olweus, 1991). 공격성은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정점에 달하며

(Anderson, Russel & Schumm, 1983),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장지

순, 1999; Bryant, 1992). 또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주된 활동공

간인 가정과 학교 등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손영득, 1998). 이처럼 청

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김민정․도현심, 2001), 미래의 부

적응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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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ersmidt, Coie, & Dodge, 1990; Loeber & Hay, 1997; Loeber & Stouthmer- 

Loeber, 1998; 박민정․박혜원, 2006; 재인용). 

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회체계 안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체계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한다. 즉, 한 개인은 가족 혹은 환경 등 여러 체계의 구성원으로서 영

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존재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 안에서 여러 요인의 결핍이나 과잉, 혹은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McMahon과 Watts(2002)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생태학적 요

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생태학적 관점은 청소년의 발달이 다양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으로, 청

소년의 발달과 특징이 개인의 신체, 지적, 성격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본다(박민정․최보가,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청소년 공

격성의 예방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공격성과의 관련 변인을 개

인차원, 가족차원, 학교 및 주위 환경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을 통해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간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성

별, 성역할 정체감,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여가생활만족도, 비행청소년 친

구 수 등의 여러 요인들이 공격성에 다양하게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성별의 경우 공격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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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더 높

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정경택, 2003; 

Maccoby & Jacklin, 1974)가 있는가 하면 여아도 남아처럼 공격적일 수 있음을 발견

한 경우도 있다(Parke & Slaby, 1983). 더불어, 공격성과 관련한 32개의 연구의 메타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24개의 연구에서 남자가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고, 8개의 연구

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Maccoby & Jacklin, 1980) 전반적으로 볼 때 

남자의 공격성이 여자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격

성의 유형을 고려해 볼 경우, 남자는 외현적 공격성을, 여자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태․박한샘, 1997; 김민정․도현심, 2001; 심희옥, 2007; 

Crick, Casas & Mosher, 1997). 이에 반해,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Tomada 

& Schneider, 1997; 김민정․도현심, 2001), 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박민정, 2003; 박민정․최보가, 2004; 박민정․박혜원, 2006). 이처럼 공격성의 성차

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다소 비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여아

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성 역할 정체감의 경우, 이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도 설명되는데, 성 역할은 사회

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나 태도 외에 성별에 따라 학습하게 되는 “성격, 태도, 선호경

향, 행동 등”을 말하고(이재현, 1983), 성 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 중 한 성과 관련하

여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구, 혹은 그 행위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 행위

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신념(Edelbrock & Sugaware, 1978)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성 역할 개념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게 된다

(조복희․정옥분․유가효, 2004). 이렇게 정형화된 성 역할 정체감은 성장하면서 지

속되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성격,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공격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성별에 따른 성

역할-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남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임은진, 2005; 최해림, 2005; Kopper 

& Epperson, 1996)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자기 통제와 관련하여서도 자기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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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김애경, 2001; 박민정․최보가, 2004; 김동기․홍세희, 

2007; Achenbach & Edelbrock, 1981; Goodman et al. 1993), 자기 통제 수준이 낮

은 청소년일수록 절망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공격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반

사회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기․홍세희, 2007).

이와 함께, 공격성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Wiehe, 1991; Kirschner, 1992; Anderson, 1994), 이 실증적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각 연구마다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존감과 공격행

동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서수균, 2002; Rigby & slee, 1993; Bushman & 

Baurneister, 1998)가 있는가 하면,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일 수록 더 공격적

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Lichr, 1966; Baurneister, Smart & Boden, 1996). 그러나 

자존감과 공격성에 대한 전통적 주장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주장

으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낼수록 공격 행동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이숙․이춘아, 

1998; 서수균, 2002; 도금혜, 2006; 박민정․박혜원, 2006; 이경님, 2006; 이백철․김

영희․김영란, 2006). 

다음으로, 불안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들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

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의식의 형성, 진로 결정, 학업과 입시준비, 교우관계와 

이성관계의 형성 등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정신적 부담 혹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정경택, 2003). 이와 관련하여 조동윤(2007)은 아동의 교사, 부모, 친구와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문용린

(1992)는 연구 역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

오 등의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는 크고, 보다 타인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을수록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정경택, 2003), 가중된 스트레

스는 공격행동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김동기․ 전지영․이선주, 2008).     

한편, 인간의 생애에 있어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얻으며(김동기 외, 2008), 이 

시기의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자아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권이종, 1985; 

Hultsman, 1993; Raymore et al, 1994).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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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약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동기 외, 2008).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비행친구 수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김동기․홍세

희, 2007), 박민정․최보가(2004)는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청소년의 관계

적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aner와 Ellickson(1996)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일탈행위에 참여할 때 많은 폭력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 중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폭력과 같은 일탈행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행하는 공격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잘못

된 일탈행동을 마지못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박민정․최보가, 2004; DiLalla 

& Gottesman 1989; Moffitt, 1993). 

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구성 형태,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경제적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형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김

학주(2002)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며,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혼 가정 혹은 편부모 가족 청소년들은 “경제, 

자녀, 건강 및 의료, 심리․ 사회적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이애재, 2000), 일부 연구

에서는 가정 경제수준에 매개하여 이혼가정 자녀가 양친부모 가정에 비해 공격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순혜, 2004).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와 양친부모 가

정의 자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양친부모 자녀에게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는(이애재, 2000) 등 그 결과 역시 비일관적이다. 

이와 함께 공격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Baber, 1997;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먼저,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차원에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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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장 친근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Bowlby, 1973). 부모-자녀 관계의 행동적 차원에서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부모 감독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인 돌봄의 내용으로서 애착과도 주요하게 연계되는 개념이다(Bowlby, 

1969). 이러한 부모 감독은 특히 자녀의 공격적 특성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장신재, 2007). 더불어,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가정 폭력

도 청소년의 공격행동 및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 폭

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하여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김경희, 1995; 김재엽, 1998; 조미숙, 1999). 가정 폭력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가정 폭력을 목격한 경우와 경험한 경

우로 나뉘며,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보다 목격을 한 경우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Kalmuss, 1984), 가정 폭력 경험과는 다르게 단순히 목격만 한 경우는 

가정 폭력 허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옥순, 2003). 또

한 아동 학대 노출이 부부폭력 노출, 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이중노출 경험보다 청소

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목격, 경험, 이중노출 등 가정폭

력 노출 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결과도 있다(김형모 외, 2007).  

이와 같은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등은 자녀의 정서 발

달, 행동문제, 학업성취 등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진숙․정혜정, 2004; 

이정윤․이경아, 2004; 권순영, 2006), 장신재․양혜원(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울 및 공격성이 감소하고, 학교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

을 받게 된다. 형제자매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락이나 지지, 도움, 공유, 

가르침 등의 친사회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Brody, Stoneman, & Mackinnon,1982),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지와 협력을 받기도 한다(Stoker & Dunn, 1990). 그러나 형제

자매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공격행동이 증가하거나 공격성의 빈도가 높게 나

타나기도 하고(Loeber & Tengs, 1986; Hetherington, 1988), 문제가 없는 아동보다 

반사회적인 아동이 형제로부터의 공격행동 학습이 많고, 그로인한 공격행동이 높아짐

을 알 수 있다(Patterson, 1982). 김민정․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도 형제자매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관찰된다고 하여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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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문제 행동이 낮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의 경제

수준이 자녀의 심리․사회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홍순혜, 2004). 경제적 결핍은 자녀의 교육, 자존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Amato & Keith, 1991). 가정의 경제적 취약함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부모가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가족 

간의 접촉이나 대화가 줄어들게 되는 동시에 부모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홍순혜, 

2004). 또한, 이경혜(2004)의 연구를 보면 가정이 빈곤할수록 청소년들이 높은 공격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으로 학교 차원을 들 수 있다. 학령

기 이후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가정환경과 함께 가정 외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Patterson, 1986), 학교는 가정 외 사회적인 공식적 기관들 가운데 비

중이 큰 생활 영역이다(이경님, 2006). 학교는 청소년들의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며, 이러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은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은 여러 행동문제를 

표출한다는 연구가 많으며(이정구, 1999; 정재임, 2000; 이상균, 1999), 이정구(1999)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교사관계, 교우

관계와 학교규칙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학생 간의 갈등이 

빈번할수록 학생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이상균, 1999), 교사 지지와 학생의 공격성

과 폭력성 간에 부적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재임, 2000). 

이러한 학교 안에서의 지지와 관심, 관계 형성 등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이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학교에서 교사관

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 규칙에 잘 적응하지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고(이경님, 

2006), 친구지지,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 박민정, 2004; 하영희, 

2004)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정도(교우관계 영역 제외)가 낮은 아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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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공격행동과 공격신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원․김현주, 2007). 또한 주위로

부터의 폭력 노출 정도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 불안, 

공포, 공격성 등”의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와 함께 가족, 학교, 사회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Fitzpatrick & Boldizar, 1993; Horowitz & Jekel, 1995), 이러한 

폭력적 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보았던 행위

들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더 공격적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포에 대응하는 수단

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Osofsky et al. 1993).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 역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낙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법적 처벌과 같은 공식적 낙인을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 학교, 

환경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Mastueda, 1992)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낙인은 학교생활, 친구, 부모 등 다양

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Link et al., 1989). 이렇게 주위사람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부모나 교사의 처벌, 또래 따돌림, 차별대우, 부모의 이혼 및 별거, 범죄 

피해 경험 등)은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주며,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

정적 감정을 높이며 이것이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난다(Agnew, 1992). 

위와 같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수록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정구(1999)의 연구

에서도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고, 학교행사 참여도도 공

격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이숙․이춘아(1998)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또한 공

격성과 상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2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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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data analysis)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패널자료의 대상은 2003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2개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

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통해 추출되었

다. 2009년 5월 현재 5차년도 자료까지 구축되었으며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은 1차년도 데이터로서 최종 분석대상자는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서로 상이한 기준

을 단일차원에서 일관성 없이 적용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지위비행과 범법비행을 혼

용하거나 그 정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경비행, 중비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

다. 하지만 이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한 비행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이 명확하지 않다(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행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행 소년법에 규정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소

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범죄소년이

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하며 

형사책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 패싸움, 부모를 폭행한 경험 교사를 폭행한 경험, 오토바이 폭주, 절도, 약물복

용, 매춘, 강간이나 성폭행 경험 등이 있다(최원기, 2001; 이명진 외, 2007). 이를 근

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 

갈취’,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을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등의 경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범죄행위 청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즉, 범죄행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절단된 표본(censored sample) 또는 절삭된 

1)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범죄행위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0으로 한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범죄행

위 경험이 있는 이들의 값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여 OLS를 통한 추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 첫 번째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범죄행위 경험이 없는 이들의 공격성을 제외시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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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truncated sample)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추출된 표본집단이 모집단으로부터 무작

위로 추출되지 않음에 대한 표본선택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이를 OLS 추정 시 표본

선택편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종속변수의 분포가 제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의 OLS 추정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Heckman, 1981). 표본

선택편의의 문제는 이처럼 분석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분

석모형에 포함될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unobservalble charcateristics)으

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조동훈, 2008). 즉,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만 관찰 할 수 없어 

모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인의 특성과 범죄행위 여부가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

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공격

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추정하는 경우 과대추정

(overesimate)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

이며 이러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공격성은 추정량의 편

의를 일으켜 대표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백일우․임정준, 2008).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표본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조정하기 위해 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즉, 범죄행위 여부를 더미변수인 종속변수로 설정한 1단계의 프

로빗(probit)모형에서, 관찰할 수 없는 개인특성을 반영한 추정치인 IMR(Inverse Mill's 

Ratio)을 구한 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택편의의 문제

를 수정한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을 probit 모델을 통

정한다는 것이다(강철희, 2006). 즉, 범죄행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기능

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추정하게 되면 이는 과대추정의 문

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죄행위 경험이 0인 청소년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선형관계를 고려함 없이 통상적인 

OLS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확한 추정이 되기 어렵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 Heckman은 

먼저 범죄행위의 선택을 추정하는 방정식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

(latent function)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저지르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범죄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Heckman selection model은 범죄소년의 공

격성을 추정하는 두 번째 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있어 범죄경험이 0 이상일 수 있는 잠재적인 기

능으로부터의 정보(IMR)를 반영하여 두 번째의 추정방정식인 공격성을 추정함으로써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bias)를 보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

한 추정법은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종속변수가 제한된 공격성을 추정할 경우 발

생하는 표본선택으로 인한 편의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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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정하고 이 probit 방정식으로부터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험확률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다. 추정된 범죄행위여부의 확률값(IMR)을 2단계의 공격성방정식의 추가적

인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 함수와 범죄행위여부 결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1)   

식(2)   

        
   

 
   

  
′   

여기서 식(1)은 공격성 함수이며 식(2)는 범죄행위 여부의 결정식을 의미한다. 따라

서 는 범죄소년의 공격성이며 는 범죄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는 이분산

성 더미변수로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 =1, 범죄행위 경험이 없는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1의 경우에만 공격성인 가 측정 가능하다. 여기서 식(1)에 기댓값

을 투입하여 변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1의 경우에 측정 가능한 공격성 함수를 범죄행위여부 결정식을 고려하여 다시 

회귀방정식의 형태로 변형하면 

식(3) 
           

식(3)의    ≠       이다. 식(1)의 공격성 함수를 범죄행

위에 대한 여부 결정식을 고려하지 않고 OLS추정을 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선택의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헥크만의 2단계 추

정법을 통해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시 공격성 함수를 정의하면,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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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로 공격성 함수를 재편성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3)에 의하여 

       이며 여기서  IMR 즉, Mill의 역비율을 의미한다. 즉, 1단계의 

프로빗 모형에서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IMR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를 2단계 분석에서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식5). 

식(5)      

(
      ∵ ∣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 경험여부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서 선행연

구에서 언급한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을 설정하였며 구체적인 변

수와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헥크만의 2단계 추정모형 검증을 위해 STATA 10.0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외 분석은 SPSS 12.0으로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

업(data cleaning)을 거쳐, 연구목적에 맞게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카이제곱 검증(Chi-squared test)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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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구 분 변 수 내용
문항
수

내적 
일관성

개인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1 -

 자기통제력
각각의 문항은 역코딩 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650

 성역할정체감
전통적 남성역할 태도와 여성역할태도로 구분. 이중 여성역할태도를 
역코딩․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남성적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높음을 의미

6 .713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분. 부정적 평가 3문항은 역코딩함.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734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17 .880

 여가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
(5점 리커트척도)

1 -

가족
요인

 부모감독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4 .850

 부모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6 .859

 가정폭력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4 .783

 형제자매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1 -

 경제적 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정도를 사용. 1 -

학교 및 
주위
환경
요인2)

 교사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3 .702

 친한 친구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
(5점 리커트척도)

4 .765

 주위로부터 
 받는 폭력경험

지난 1년간 협박, 짐단따돌림, 폭행, 갈취 등을 당한 경험을 
총합척도로 사용.

-

 성적 지난 학기 반 성적 비율(반등수/반인원) 1 -

 비행친구 수
매우 친한 친구 중 패싸움, 흡연, 갈취, 음주, 무단결석, 폭행 등의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수를 총합척도로 사용. 

6 -

 학교 
 수련 활동 참여

지난 1년간 체력증진활동, 정서함양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6가지 
학교수련활동에 참여여부를 총합척도로 사용. 

6 -

 다른 사람의 
 일탈적 자아낙인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사람에 대한 자신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음을 
의미(5점 리커트척도)

2

         범죄행위 경험 지난 1년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험 6 -

         공격성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향이 높음을 의미
(5점 리커트척도)
-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6 .765

2) 이외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제시한 ‘학교친구와의 애착정도’와  

‘공부압력’을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나 항목의 평균 공분산이 음수로 나타나 신뢰도 

모형 가정에 위배되어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한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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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1) 개인요인 특성

분석대상자의 개인요인 특성과 이에 따른 일반청소년과 범죄행위 경험 청소년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모든 개인요인 특성에서 집단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경우, 범죄소년 2.93점(SD=.64), 일반청소년 2.73점(SD=.66)로 나타나 범죄소년이 일

반청소년에 비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

존중감 역시 범죄소년(M=3.30, SD=.64)이 일반청소년(M=3.03, SD=.64)에 비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역시 범죄소

년(M=2.95, SD=.68)이 일반청소년(M=3.15, SD=.64)에 비해 더 낮았으며 스트레스 또

한 범죄소년(M=2.89, SD=.68)이 일반청소년(M=2.643, SD=.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도의 경우 범죄소년(M=3.19, SD=.95)이 일반청소년

(M=3.293, SD=.9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죄소년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상태가 일

반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이러한 부정적 정서상태

가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분석대상자의 개인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정체감 2.73 .66 2.93 .64 -7.110(.000)

자아존중감 3.20 .61 3.03 .64 6.397(.000)

자기통제력 3.15 .64 2.95 .68 -16.489(.000)

스트레스 2.64 .63 2.89 .68 -8.667(.000)

여가만족 3.29 .91 3.19 .95 2.7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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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요인 특성

분석대상자의 가족요인 특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3>. 마찬가지로 범죄소년

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구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가 범죄소년 92.8%, 일반청소년 93.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71, df=1, p=.325). 경

제적수준의 경우 범죄소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4.69만원(SD=207.01), 일반청소년

은 298.54만원(SD=219.23)으로 범죄소년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살

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는 범죄소년(M=3.00, SD=.88)이 일반청소년

(M=3.27, SD=.85)보다 낮았으며 부모애착 역시 범죄소년(M=3.16, SD=.83)이 일반청

소년(M=3.39, SD=.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의 경우 범죄소년

(M=2.06, SD=.89) 일반청소년(M=1.72, SD=.75)보다 더 높았으며 형제자매와의 긍정

적 관계정도는 범죄소년(M=3.05, SD=1.04)이 일반청소년(M=3.23, SD=1.0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정비행 청소년의 경우 가장 일차적

인 애정과 보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족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이 

일반청소년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범죄행위 여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분석대상자의 가족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수준 298.54 219.23 304.69 207.01 -.638(.524)

부모감독 3.27 .85 3.00 .88 7.386(.000)

부모애착 3.39 .76 3.16 .83 6.569(.000)

가정폭력경험 1.72 .75 2.06 .89 -9.195(.000)

형제자매 관계 3.23 1.08 3.05 1.04 3.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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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요인 및 주의환경 요인 특성

분석대상의 학교요인 특성은 교사애착, 성적, 학교수련활동 참여, 비행친구 수, 주

위환경에 대한 폭력경험,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 등으로 살펴보았으며 친한 친구애

착과 학교수련활동 참여를 제외하고 각 변수들의 통계적인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분석대상자의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 특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애착 2.50 .81 2.31 .87 5.036(.000)

친한 친구애착 4.05 .65 4.09 .67 -1.601(.109)

성적 43.00 27.51 52.93 27.21 -8.302(.000)

학교수련활동 참여 .25 .24 .27 .25 -1.745(.081)

비행친구 수 .29 .79 1.48 2.50 -12.297(.000)

폭력경험 .05 .11 .11 .17 -8.682(.000)

타인의 일탈적 자아낙인 1.58 .71 2.13 .97 -13.797(.000)

우선 교사애착의 경우 일반청소년(M=2.50, SD=.81)이 범죄소년(M=2.31, SD=.87)년 

보다 높았으며 성적인 반 등수비율 역시 일반청소년(M=43.00, SD=27.51)이 범죄소년

(M=52.93, SD=27.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수의 경우 범죄소년

(M=1.48, SD=.2.50)이 일반청소년(M=.29, SD=.79)에 비해 많았으며 주위에서 경험한 

폭력경험 역시 일반청소년(M=.05, SD=.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

의 일탈적 자아낙인 역시 범죄소년(M=2.13, SD=.97)이 일반청소년(M=1.58, SD=.71)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위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부정적 낙인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의 경우 범죄소년(M=4.09, SD=.67)이 일반청소년

(M=4.05, SD=.6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

다. 또한 일반청소년(M=.25, SD=.24)이 범죄소년(M=.27, SD=.25)에 비해 학교수련활

동 참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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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및 주위환

경 역시 일반청소년에 비해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분석대상자의 범죄행위 경험과 공격성 특성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자의 범죄행위 경험과 공격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집단을 범죄소년과 일반청소년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의 범

죄행위 경험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소년의 범죄행위경험은 평균 1.59회

(SD=.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의 공격성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범죄소년(M=3.13, SD=.71)이 일반청소년보다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표 5> 범죄행위 경험정도와 공격성

구분
일반청소년(n=2,769) 범죄소년(n=680)

t(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위 경험 0.00 0.00 1.59 .95 -43.858(.000)

공격성 2.66 .68 3.13 .71 -16.100(.000)

2. 범죄행위 여부 및 공격성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 분석 결과

다음의 나타난 <표 6>와 <표 7>는  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한 분석결과

로서 1단계인 probit분석에서는 전체 청소년 3,436명, 2단계인 공격성 분석에서는 범

죄소년 667명이 사용되었다3). 모형의 wald χ2의 값은 3441.91(***)로서 이 모델의 분

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앞서 연구방법에 언급하였듯

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기에 앞서 범죄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

증하기 위해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분석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범죄행위 경험에 

대한 유무를 사용하였으며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경우=1, 범죄행위경험이 없는 경우

3)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

- 50 -

=0이 된다. 1단계의 probit 분석과 2단계의 공격성 분석에서는 가족구성 변수를 투입

하지 않았다. 이는 범죄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양친이 존재하고 있

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probit 분석결과 청소년의 범죄행위 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자기통제력, 성역할정체감 등의 개인요인이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으로는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성적, 비행친구 수, 타인의 낙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

에 대한 타인의 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범죄행위 경험요인의 probit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Coefficients SE Z P>｜Z｜

개인요인

성별 .190 .059  3.190  .001  

자기통제력 -.414 .041 -1.080 .000 

성역할정체감 .128 .044 2.910 .004 

자아존중감 -.011 .047 -.250 .806 

스트레스 -.012 .044 -.260 .792 

여가만족 -.046 .030 -1.510 .131 

가족요인

부모애착 -.012 .043 -.280 .782 

부모감독 -.070 .037 -1.890 .059 

가정폭력경험 .068 .035 1.920 .055 

형제자매관계 -.010 .023 -.450 .654 

경제적수준 .000 .000 1.270 .203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교사애착 -.062 .035 -1.780 .075 

친구애착 -.018 .040 -.460 .642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1.192 .196 6.070 .000 

성적 -.000 .000 -2.110 .035 

비행친구 수 .267 .023 11.850 .000 

수련활동 .187 .110 1.700 .090 

타인의 낙인 .188 .035 5.350 .000 

관측치 수 3,436 

pseudo R2 .197

Log likelihood(χ2) -1369.31(.000)***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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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첫 번째 probit 분석에서 추정된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하는 교정항인 

(Inverse Mill's Ratio_lambda)을 투입하여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한 결과이다<표 7>.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열에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표본 추출하여 공격성을 

추정한 OLS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2단계 모형은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

의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소년만을 표본으로 하여 OLS 회귀분석을 하

게 될 경우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 추정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경우 OLS 추정 시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남성일, 

김경환, 1993).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OLS 분석결과와 Heckman selection Model의 분석결과가 상대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본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보정한 Heckman selection Model

에 의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7> 범죄소년의 공격성 추정결과

변수명
OLS Heckman Selection Model

Coefficients SE P>｜Z｜ Coefficients SE P>｜Z｜

개인요인

성별 -.112 .022  .000 -.036 .057  .532 
자기통제력 -.365 .017 .000 -.285 .062 .000 

성역할정체감 .069 .016 .000 .207 .042 .000 
자아존중감 -.001 .019 .947 .129 .043 .002 
스트레스 .215 .019 .000 .230 .041 .000 
여가만족 -.030 .012 .011 -.019 .029 .500 

가족요인

부모애착 .079 .016 .000 .083 .038 .030 
부모감독 .015 .014 .265 .039 .034 .257 

가정폭력경험 .045 .014 .002 .114 .032 .000 
형제자매관계 -.018 .009 .040 -.017 .022 .440 
경제적수준 .000 .000 .553 .000 .000 .684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교사애착 -.007 .013 .601 -.007 .031 .828 
친구애착 .038 .016 .017 .191 .037 .000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032 .080 .693 .540 .187 .004 

성적 .000 .000 .063 -.000 .000 .516 
비행친구 수 .028 .008 .000 .056 .020 .006 

수련활동 .031 .041 .459 .089 .104 .394 
타인의 낙인 .113 .014 .000 .224 .034 .000 

(Inverse Mill's Ratio) .380 .160 .017
관측치 수 667 667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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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으로는 자

기통제력,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가,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애착,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 및 주위환경 요인으로는 친한 친구애착, 주위에 대한 폭력경험, 비행친

구 수, 다른 사람의 일탈적 자아낙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기통제

력이 낮을수록, 남성적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정

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

을수록,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Ⅳ.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이상에서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향요인과 범죄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추정을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

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

과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강할수록, 주위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비

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적 낙인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행위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성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

록, 가정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주위환경에서 경

험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일탈

적 자아낙인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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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

격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편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반대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며(Crick et al, 

1995; Crick, Ostrov, Burr, Cullerton-Sen, Jansen-Yeh, & Ralston, 2006) 관계지향적 

공격성에서는 여아가 남학생보다 높거나 성차가 없다는 등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존재한다(Galen & Underwood, 1997; Tomada & Schneider, 1997). 본 연구에서 주

목해야 할 점은 여학생의 공격성이 남학생의 공격성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는 것이

며, 이는 김동기․홍세희(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에 국한되어 시행된 선행연구들과 달리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

하는 바가 클 것이며, 추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더불어 정확한 성별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청

소년에 비해 낮았지만 실제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

와 상반된 것이다(Rosenbaum & DeCharms, 1960; Lochman & Lampron, 1986; 

Long, 1990; Wiehe, 1991; Jankowski, 1991; Kirschner, 1992; Anderson, 1994). 하지

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관계가 일관된 것은 아니고, 자아

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Buss & Perry, 1991; 

Bushman & Baumeister, 1998; Salmivalli, 2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

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Worchel, 1958; Licht, 1966;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면서

도 공격적이지 않은 집단(Baumeister,1993)이 그것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장․

단점을 모두 균형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높은 자아존중

감을 지닌 경우일지라도 내면에 취약하고 불안정안 자존감을 지니고 있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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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가 실추되거나 자존감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워하며 이와 같

은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다

(Baumeister,1997). 이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이라고도 불리우며(Harder,1984), 이 집단

의 경우 자기애적 성향 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에 

대해 과대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분

노감을 경험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Salmivalli, 2001).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취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이나 약함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범죄소년의 경우 방어적인 자아존중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자아존중감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내면의 자아존중감은 낮

아 자신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나 비난을 부당하

게 지각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

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아존중감을 단

일영역으로 간주하여 측정하기보다는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도금혜․최보가․이지민, 2005). 

이와 더불어 범죄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다는 사실과 친한 친구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관찰된다는 것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사실이다(Constantino, 1995; Saner & Ellickson, 1996). 이

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흔히 과잉된 부

모의 관심과 보호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공

격적인 행동을 길러주게 된다(박지숙․임승현․박성연, 2009). 즉, 아동에 대한 과보

호적이고 지나친 애착은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여(Hastings, Rubin, & DeRose, 

2005)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발단단계에 있어 또

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은 부모와의 애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Armsden & Geenberg, 1987).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도 원만하며 또래관계에서 지각된 인기정도 역시 높을 수 있다. 이처럼 또래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의를 점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도금혜 외, 2005) 이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정도와 공격성과의 정적인 

관계를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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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체계적인 경로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

상 친한 친구와 비행친구의 수가 상당히 동일하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행친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욕구충족의 특성을 지니

는데(Linden & Hacker, 1973; Giordano et al, 1986; Agnew, 1991), 이러한 비행집단

과의 교제를 통해 비행문화나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므로 자연

스럽게 비행정도가 높아져(김준호․박미형, 1993) 이로 인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이 증

가한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가 높다고도 보고되고 있으며(도금혜․최보가, 2007)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와 관계가 더 원만하다(박영신, 2001).고 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죄소년의 공격성은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요인과 학교 및 주위환경요인 등의 다양한 체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규명되

었다. 이는 결국 가족을 비롯한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

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활발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이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의 경우 2차 성징의 발현 등의 신체발달

과 관련된 심리적․신체적 변화가 집중되며 자기정체감 확립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겪는 역할혼미 등을 크게 경험한다는 점에서(Erickson, 1980) 상당히 불안정

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

에게 비행은 성장하는 과정에 일시적이고 단순한 사건으로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점점 저 연령화, 집단화되어 가고 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포함

한 청소년 비행이 초기 청소년인 12세에 시작되어 17세까지 증가한다는 것(Coie & 

Dodge, 1998) 그리고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

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김민정, 도현심, 2001)을 

인지하고 범죄소년들을 위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를 해소하여 정확한 추정을 가능토록 하는 Heckman 

Selection Model을 통해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를 통해 향후 범죄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고 재비행의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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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가 탐색적 요인 규명에 목적을 둠으로써, 범죄소년과 공격성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로서 표본선택의 문제를 해결한 체계적인 종

단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갈

음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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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Us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Lim, Jin-Seop*․Kim, Myoung-Il*․Han,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ggression 

levels of 2nd grade middle school juvenile delinquents. Date of 1st year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which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Young was 

used for analysis and analyzed by Heckman Selection model which solves the 

selection bias. The total number of cases is 3,449 including 677 juvenile 

offenders(14 year old offend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the Probit analysis, firstly, it was observed that the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reak the lawcompared to female students. The possibility of 

breaking the law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male students possessing low 

self control, who were male-oriented, focusing on patriarchal gender roles, with 

more experienceof domestic violence, and having juvenile delinquent friends. 

Second, inputting the independent variable which solves the selection bias, the 

(lambda) coefficient, it was observed that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reak the law, compared to male students. The possibility of aggression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juveniles suffering from low self control, who were 

male-oriented, focusing on sex role stereotypes, high self-esteem and levels of 

stress, high level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more experience of 

domestic and environmental violence, having juvenile delinquent friends, and 

*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Factors Influenc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Us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 69 -

those stigmatized by their p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out and address the risk factors of agg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It further provides important guidelines for decreasing the aggression 

levels of juvenile offenders.

Key Words : aggressive, juvenile offenders, Heckman Sel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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